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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 DSC를 이용한

지질샘플링 변인연구와 샘플간 오차 개선연구 

초록 :
실제 세포는 다양한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데이터를 해석하기에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많은 분야에서 

특정 조성의 지질을 가진 단순한 모델 세포막을 만들어서 통제된 실험을 진행한다. 하지만 현재 모델 세포막을 

만드는 방법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2차적인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에 쓰일 다수의 균일한 

샘플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질막의 상변화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Nano DSC를 

이용하여, 보편적인 모델 세포막 샘플링과정에서의 변인과 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샘플간의 오차를 

개선하고 보다 정밀한 샘플링 방법을 제안한다. Nano DSC를 통해 DMPC, DPPE MLVs의 상전이온도(Tpre, Tm)와 

엔탈피변화(ΔHpre, ΔHm)를 측정하였다. 클로로폼과 지질의 접촉시간, 샘플링 과정에서의 미열에 따른 상전이온도나 

엔탈피변화 값의 변동이 관찰되었고, DPPE의 경우 열처리 여부에 따라 상전이 온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세부적인 샘플링 방법을 규정하여 상전이온도와 엔탈피변화의 최소화된 오차를 확인하였다.

결론 :
모든 실험에서 제시한 샘플링 방법을 기준으로 특정 변인을 달리하였다. DMPC와 DPPE 모두 지질이 클로로폼 

용액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수록 Tpre, Tm이 더 감소하였다<Fig.1.a>. 클로로폼의 잔류 영향(보라)보다 변화가 커지는 

점으로 보아, 클로로폼에 의해 막의 상태가 변했고 상전이가 더 쉽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샘플 측정 전에 

모델막에 열이 가해졌을 경우 base line(용액의 열용량)의 감소와 ΔH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Fig.1.b>, -20°C 냉동 

보관되어 있던 DPPE의 경우 열처리 시간에 따라 상전이 온도가 달라졌다<Fig.1.c>. 따라서 샘플링과정에서 특정 

온도로 열적안정화를 시키고, 측정 전까지 열적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제시된 샘플링 방법으로 12개의 샘플을 

한꺼번에 소분하여 측정한 결과, 저울 측량시의 ΔH 오차가 발생했지만 샘플간의 표준편차는 적었다. 2종류 이상의 

지질을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유기용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가능한 빨리 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샘플이 

많을 수록 건조시간이 길어져 Tm이 감소할 수 있다.


